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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 표면의 71%는 물로 덮여 있다. 그만큼 지구는 다

른 행성에 비해 물이 엄청나게 많은 행성이다. 그런데도 

물 부족으로 신음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. 왜 그럴까?

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.47%는 

바닷물이다. 거기다 나머지도 빙하·만년설(1.76%)이거

나 지하수(0.76%)가 많고, 실제로 인간이 식수 등으로 

활용할 수 있는 호수·하천·강이 차지하는 물의 양은 전

체의 0.01%에 불과하다.

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

도 과언이 아니다.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생존할 

수 있다는 의미이다. 인간의 경우 몸무게의 70% 정도

가 물이다. 몇 시간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몸은 이상 신

호를 보낼 만큼 인체 유지를 위해 물이 차지하는 비중

은 절대적이다.

인간은 하루에 2~4ℓ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오

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. 염분이 함유된 

바닷물은 마실 수 없다. 해양생물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

들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.

지구 온난화로 지구 곳곳이 사막화 돼 가면서 물은 더 

부족해지고 있다. 그래서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기술이 

필요하다. 넘쳐나는 바닷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인류는 

더 이상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.

해수담수화 기술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직접 사용

하기 힘든 바닷물 속의 염분을 제거해 사용 가능한 물

로 처리하는 기술이다. 과거에는 증발법을 많이 사용했

으나 요즘은 역삼투법(Reverse Osmosis) 등이 많이 사

용된다.

증발법은 글자 그대로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방법이다. 

바닷물을 가열하면 물은 증발하고 소금이 남는 원리를 

이용하는데 가열할 때 발생한 수증기를 차가운 관 속으

로 보내면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해 담수가 된다. 

증발법 중에서도 증발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다단증

발법이 많이 사용된다.

역삼투법은 삼투현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

다. 삼투현상은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반투과성막

(Semi-permeable Membrane)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

농도가 더 진한 쪽으로 농도가 덜 진한 용액이 이동하는 

현상을 말한다. 용액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압력의 크기

를‘삼투압’이라고 한다.

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역삼투법은 삼투압보다 높은 

압력을 가해 농도가 진한 용액으로부터 순수한 물(담

수)만 빠져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다. 바닷물과 담수 사

물 부족 문제 해결의 열쇠 ‘해수 담수화’

이를 반투과성막으로 분리해 둔 상태에서 바닷물에 높

은 압력(삼투압)을 지속적으로 가하면, 염도가 높은 바

닷물 속의 순수한 물이 염도가 낮은 담수 쪽으로 이동

한다. 압력이 삼투현상이 역으로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

다. 이런 방식은 정수기에도 활용되고 있다. 

최근에는 전극물질을 사용에 전극에 염분이 흡착하

게 하는 축전식 해수담수화 기술, 가스와 바닷물을 함

께 얼려 얼음에서 연분을 분리해 담수를 얻는 방법 등

이 개발됐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했다.

해수담수화 시설은 육지뿐 아니라 오랫동안 항해하는 

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도 탑재돼 있다. 일반적으로 육

지에서 청수를 싣고 항해를 하지만 비상 사태에 대비해 

선박용 해수담수화 장치인‘조수기(Fresh Water Gen-

erator)’가 장착돼 있다.

해수 담수화 작업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. 일반적인 

담수를 정수하는 비용보다 10배 정도 비싸다. 다른 방식

에 비해 역삼투압 방식이 특히 비용이 많이 든다.

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물 때문에 8초당 1명의 어린

이가 사망할 만큼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. 매우 저렴

한 비용으로 해수를 담수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

다면 인류가 겪고 있는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사라

질 것이다.


